당뇨병

당뇨병은 몸안에 인슐린레벨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탄수화물을 분해하지 못함으로 써 생기는 질병입니다.  인슐린은 사람들몸안에서도 있는데 이 호르몬은 신진대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적당하게 있지않으면 몸안에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서 코마상태에 빠지고 또한 죽음에 까지 갈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강아지나 고양이에서 흔히 볼수있는 질병인데 가끔 특정한 종의 강아지들은 다른 강아지에 비해서 당뇨병이 더 흔히 걸립니다. 그 특정한 종의 강아지종들로는 테리어, 푸들, 코카 스페니얼, 닥스훈트가 있습니다.

정확한 당뇨병의 이유는 알려져 있지않지만 여러가지 것들이 당뇨병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전적인 이유,나이,비만, 식습관등이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당뇨병은 널리 알려져 있는 병이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주 걸리는 질병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연구를 해왔지만 딱히 당뇨병을 치료를 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리하여 일단 당뇨병이라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을때에는 당뇨병을 통제하기 위해서 하는것입니다.  
매일 인슐린주사를 애완견의 생이 마감할때까지 줘야 되는것도 이 당뇨병을 통제하기 위해서 하는것입니다. 애완견에게는 인슐린을 알약으로 먹이는것은 효과가 없기때문에 꼭 주사로 된 인슐린을 맞아야 합니다. 일단 인슐린이  조절이 된다면 애완동물은 당뇨병이 있어도 제대로된 생활을 할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하셔야 할 당뇨병치료법은 매일 당뇨주사를 맞는것과 잘 통제된 높은 질의 사료를 먹이는것입니다. 수의사가 처방을 내린 음식을 먹이시면 됩니다. 당뇨병에 걸린 애완동물에게는 어떤 음식을 얼마큼 먹이는지가 아주 중요한데 그이유가 그  먹은 음식을 분해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먹는 음식의 양에 따라서 인슐린을 주는 양도 달라지기 때문에 수의사의 처방을 받은 음식을 알맞는양만 주셔야 합니다. 

당뇨병에 걸린 애완동물은 하루에 2번정도 밥을주셔야 하고 알맞은 운동을 매일 시켜주셔야 합니다.  암컷 강아지가 당뇨병진단을 받으면 빠른시일안에 중성화 수술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암컷강아지가 분비하는 호르몬과 인슐린은 복잡한 상호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당뇨병에 걸린 애완동물에게는  첫몇주동안이 아주 중요합니다. 첫몇주동안은 수의사와의 상담과 여러가지 검사등을 당뇨병을 통제하기 위해서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시기 동안에 여러가지 변경사항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슐린주사횟수, 인슐린 주사 양, 사료주는양등 여러가지 변경사항은 수의사의 상담과 검사를 통해서 적절히 조절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인슐린주사나 다른 처방약을 처방한데로 못한다든지 애완동물이 우울증상이 보인다든지 운동후에 피곤한 증상이나 벌벌 떤다든지 구토증상을 보인다든지 밥을 먹지 않는다든지 한다면 수의사에게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인슐린을 너무 많이 줘서 생기는 증상일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완동물이 숨을 잘 못쉰다든지 설사같은 증상을 보여도 수의사에게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궁금하신점이나 물어보실점들이 있으시면 저희병원으로 연락을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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